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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wing number of people shows deep interests in healthcare and treatments for the elderly with increasing their population. Contrary 

to general adults, old people have their ow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reatments for the elderly should be 

different form those for others in younger generation. 

Alimentotherapy, which means the treatment or prevention by means of food, is one of the best way to deal with geriatrics that are 

chronic, multiple. Korea has its tradition and plenty of information in this field. Eve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when people suffered 

from lack of proper medical care, physicians used dietary prescriptions as active treatments, Therefore, we can find lots of cases in 

“Hyangyak-jibseogbang” and “Euibangyoochui” which are medical books published at that time. After that, a specialized alimentotherapy 

book, “Sikryochanyo” was written based on that kind of total medical volumes. With development of society, economy. and medical science, 

alimentotherapy has grown remarkably. Unlike in the early Chosun Dynasty, it was used positively for promoting general health condition 

and practiced as supportive method for medicat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limentotherapy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keep them healthy and can also used with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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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고는 노인의 양생, 치료에 있어 식치의 가능성과 의학
사적 전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치란 식
품을 단독으로 복용하거나 또는 다른 식품, 약물등과 배합
하여 처방약을 보조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예방하는 요법이
다. 이러한 식치의 전통은 우리 한의학의 역사 속에서 면면
히 이어져 내려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노인이라는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과학의 발달, 보건의료
기술, 생활수준 및 교육의 향상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통계청(2007년)의 자료에 의하
면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7.2%인 340만명에 도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고
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두 번째로 노인 생리적 특징 때문이다. 노인이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노화로 인해 저하된 신체 상황은 공격적
인 약물보다는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양생을 통하는 것이 
허약해진 장부의 손상을 보충하고 허증을 보하는데 더 나
을 것이라 생각된다.

세 번째는 노인질환의 특이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의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90.9%가 당뇨, 
관절계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
러 질환들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신체적 측면에서 건강과 병
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청장년의 경우 
발병-치료-치유라는 직선적 경과를 거쳐 치료가 끝나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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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노인의 경우는 
하나가 아닌 여러 종류의 병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우
가 많으며 완전한 치유에 이르지 못하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1) 또한 여러 질환에 지나치게 
많은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기적, 다발적, 보존적, 허증적 측면을 지니고 있
는 노인질환에 있어 식료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겠다.

한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 뿐 아니라 不治己病 治未病이
라 하여 병 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건강양생을 목
표로 하는 학문이다. 식이요법의 장점은 몸을 건강히 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며 약을 복용할 때
의 역겨운 맛을 최소화 하여 생활 속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2) 특히 선천적으로 체질이 허약한 
사람 또는 노인에게 더욱 적합하다.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을 
겸하여 실행하면 병세가 위중하거나 난치병환자에게는 치
료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회복기나 일부 만성병 환자
에게도 병이 더욱 빨리 치료되는 효과를 보이며 허약한 몸
을 조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3) 앞서 보았듯이 노인에
게 나타나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데 있어 한의학적 식치법
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본 고에서는 우선 식치에 관한 알아보고 노인식치법의 
이론적 근거와 방법 및 노인식치법 기술의 변화 방식을 조
선시대를 대표하는 한의학서적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식치의 개념

食療, 食治란 말 그대로를 음식을 통한 몸의 조섭을 말한
다.4) 전통 사회에서 음식이란 우선 배고픔을 해결하고 삶
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다면 21세기에 들어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 무병장수, 건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음식을 바라보는 시
각의 변화는 비단 한의사뿐 아니라 영양학자, 기능성 식품
회사 등 건강에 관심을 갖는 주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
러일으키면서 개념의 혼동과 주체의 다양성을 야기 시켰다. 

여기서는 우리 의학 분야에서 食治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정립을 하고자 한다. 의학 분야에서 食治는 크게 두 범
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치료 개념으로써의 食治이다. 󰡔千金要方󰡕이라
는 책에서 최초로 食治편을 따로이 두어 食治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손사막은 “安身의 근본은 음식을 통해야 한다”
“무릇 의사는 마땅히 먼저 병원을 통찰하여 그것이 침범한 
곳을 알아서 음식으로 치료한다. 음식으로 낫지 않으면 그
때 약으로 치료하도록 한다”5)고 하여 병을 치료함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靑代의 󰡔本草求眞⋅植物篇󰡕에
서도 “음식을 섭취하면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데 
그 이치는 하나이다”6)라고 하였는데 이는 질병의 적극적인 
치료로써의 食治범주이다. 이 범주의 食治는 복약과 같은 
수준의 한의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양생으로써의 食治인데 󰡔黃帝內經⋅素門󰡕 ｢五
常正大論｣에 “무릇 독성이 큰 약물은 병증이 6할 정도 치료
되면 복용을 그치고 독성이 일반적인 약물은 7할 정도 치
료되면 복용을 그치고 독성이 크지 않는 약물은 8할, 독성
이 없는 약물은 9할 정도 치료되면 복용을 중지한다. 그렇
게 한 후에 밥, 고기 과일 등으로 식양을 하면 완전히 치료
가 될 것이니 약물을 과용하여 정기가 손상되는 것을 피해
야 한다”7)고 하였다. 즉 치료는 약물로 하고 완전한 회복
은 음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방의학의 측면을 강
조한 양생으로써의 食治이다8). 양생으로써의 食治의 주체
는 병자가 되며 의사는 보조자로써 병자를 지도하고 적절
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2. 노인의 생리⋅병리적 특징 및 식치

노인병은 노인에게만 특별히 발병하거나 노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이러한 질병들은 병인과 증상은 
다르지만 발병과정 중 모두 노쇠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고 
또한 노년기에 발병하며 나타나는 증상이 일정하지 않고 
시일이 길며 회복이 느리며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허
증을 위주로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노인병이라 한다.9) 
1) 김성애. ｢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복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경운대석사논문. 2009
2) 정숙이. ｢노인병의 식이요법에 대한 문헌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04
3) 정숙이. ｢노인병의 식이요법에 대한 문헌연구｣. 원광대박사논문. 2004
4) 김호. ｢조선의 食治전통과 왕실의 食治음식｣. 조선시대사학보. 2008; 45권:p135
5) 孫思邈 󰡔千金要方⋅食治󰡕 “安身之本 必資以食” “夫爲醫者 當須先曉病源 知其所犯 以食治之 食療不愈 然後命藥”
6) 黃宮繡 󰡔本草求眞󰡕 “食之入口 等于藥之治病 同爲一理”
7) 󰡔素問 五常政大論󰡕 “大毒治病 十去其六 常毒治病 十去其七 小毒治病 十去其八 無毒治病 十去其九 穀肉果菜 食養盡之 無使過之 傷其正也”
8) 안상영 외4인. ｢食治의 개념 정립 및 적용 이론의 이해｣. 한국한의학 연구원논문집. 2008;제 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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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건정책적 차원에서 노인의 나이를 65세로 
잡고 있으나 한의학에서는 노인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靈樞⋅衛氣失常󰡕 ‘人年五十以上爲老’이라고 하였으며 
󰡔靈樞⋅天年󰡕에서도 “50세가 되면 肝氣가 쇠퇴하기 시작하
여 간엽이 얇아지고 담즙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눈이 침침해 
진다. 60세가 되면 心氣가 쇠약해지니 우울해지며 혈기가 
나태해지니 고로 눕기 좋아한다. 70세에는 脾氣가 허해지고 
피부가 마른다. 80세에는 肺氣가 쇠하고 魄이 흩어지니 고
로 틀린 말을 잘한다. 90세가 되면 腎氣가 타고 四臟의 경
맥이 공허해 진다.”고 하여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을 논하였
다.10) 또한 󰡔東醫寶鑑󰡕에서도 ｢身形｣편에 養老라는 부록조
문을 두어 노인의 생리 상태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정혈이 모두 마르기 때문에(老人血衰) 울 때는 눈물이 
없고 웃을 때 눈물이 나며(啼哭無淚 笑反有淚) 코에는 탁체
가 많고(鼻多濁涕) 귀에서 소리가 들리며(耳作蟬鳴) 음식을 
먹을땐 입이 마르고 잠잘 때는 침을 흘리며(喫食口乾 寐則
涎) 유뇨(溢溲 尿自遺)와 변비 혹은 설사(便燥 或泄)증세 
및 낮에는 졸립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晝則多睡 夜臥 惺
惺不眠) 등의 七竅反常病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11)

이러한 노인병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노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五臟의 不足, 精血의 손상을 낀 虛症을 바탕
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正氣가 虛한 상태에서는 邪氣가 쉽게 들어올 수 
있기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虛實挾雜의 양상을 띠게 
되고 여러 질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질병이 만성화 되는 경
우가 많으며, 뚜렷하고 단일한 카테고리의 증상이 아니라 
여러 부위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넷째로 이런 여러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복용하는 약들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노년기의 건강상의 문제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적극 권장될 수 
있는 것이 食治이다.

첫 번째로 지적 될 수 있는 점은 노화의 속도는 개인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素問 上古天眞論󰡕
에서는 고인이 백세도록 장수하는 까닭은 “음양을 법 삼고 
술수에 화하며 음식을 절도 있게 먹고 기거를 바르게 하며 
망령되게 수고로이 몸을 쓰지 않는데 있다”고 말하면서 일
찍 노화하고 요절하지 않기 위해 여러 양생방법 중 음식을 
적절히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12)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노화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또래 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젊게 사는 것은 큰 바램이다. 

두 번째로 노인의 精氣가 虛하다는 점에서다. 󰡔東醫寶鑑 
用藥󰡕편 ‘形氣用補瀉’에서는 환자가 늙거나 오래된 병이면 
반드시 치는 것과 보하는 것을 반반씩 하되 보하는 것을 위
주로 해야 하고 한다고 하였고 ‘溫之以氣’에서는 “形不足者
는 기를 溫하게 하는데 溫한다는 것은 養한다는 것이다. 溫
하게 하는 것은 음식을 조화롭게 하고”라고 한 것이 이것이
다. 또한 ‘補精以味’에서는 精은 水穀을 통해 생길 수 있다. 
精이 부족한자는 담담한 음식으로 보충 될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13) 즉 노인처럼 精氣가 부족한 자는 精을 키우기 
위해서 食治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환 시에도 역시 食治
는 필요하다. “노인의 질환 즉 토하고 설사 할 때는 약을 삼
가고 음식으로 치료해야 한다. 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병을 
조심하는 것만 못하고 약을 잘 쓰는 자는 음식을 잘 쓰는 
것만 못하다. 무릇 노인이 병을 얻게 되면 먼저 음식으로 치
료하고 음식으로 효과가 없으면 그때 약을 쓰는 것은 장부
를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14)라고 한 것에 서도 알 
수 있듯 노화로 인해 부족해진 精氣는 食治를 통해서만 보
충 될 수 있으며 질병 치료 시에도 강력한 약재보다는 부드
러운 음식을 통해서 완만히 치료하는 것이 약해진 장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비교적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노인병에 있어 食
治는 부담 없이 비교적 장기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陳直은 󰡔養老奉親書󰡕서문에서 “노인의 특성은 약을 
싫어하고 음식을 좋아하므로 식료가 약료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하였으며. 󰡔東醫寶鑑󰡕에서도 “오곡은 땅의 중화
한 기운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 맛은 담백하면서 다고 
성질은 평순하여 몸을 잘 보하며 배설도 잘 시켜서 오래 
먹어도 싫증이 나지 않으니 사람에게 크게 이로운 것이다. 
9) 정숙이. ｢노인병의 식이요법에 대한 문헌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04
10) 󰡔靈樞⋅天年篇󰡕“五十歲 肝氣始衰 肝葉始薄 膽汁始減 故目視不明 六十歲 心氣始衰 善憂悲 血氣解墮 故好臥 七十歲 脾氣虛 故皮膚枯 八十歲 肺氣衰 魄離 故言善誤 九十歲 腎氣焦 四藏經脈 空虛百歲 五藏皆虛 神氣乃去 形骸獨居而終矣”
11) 󰡔東醫寶鑑⋅身形󰡕 ‘附養老’“年老 精血俱耗 平居 七竅反常 啼哭無淚 笑反有淚 鼻多濁涕 耳作蟬鳴 喫食口乾 寐則涎溢溲 尿自遺 便燥 或泄 晝則多睡 夜臥 惺惺不眠 此老人之病也”
12) 󰡔素問⋅上古天眞論󰡕 “黃帝曰 余聞上古之人 春秋皆度百歲 而動作不衰 今時之人 年半百而動作皆衰者 時世異耶 人將失之耶? 岐伯對曰 上古之人 其知道者 法於陰陽 和於術數 飮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 今時之人 則不然 以酒爲漿 以妄爲常 醉以入房 以慾竭其精 以耗散其眞 不知持滿 不時御神 務快其心 逆於生樂 起居無節 故半百而衰也”
13) 󰡔東醫寶鑑 用藥󰡕 ‘補精以味’“內經曰 精生於穀. 又曰 精不足者 補之以味. 然醴郁之味 不能生精 惟恬憺之味 乃能補精. <洪範> 論味而曰 稼穡作甘 世間之物 惟五穀得味之正 但能淡食 穀味最能養精 凡煮粥飯 而中有厚汁 滾作一團者 此米之精液所聚也 食之最能生精 試之有效(眞詮)”
14) 陳直 󰡔養老奉親書󰡕 “人若能知食性 調而用之 則倍勝于藥 緣老人之性 皆厭于藥而喜于食 以食治疾 勝于用藥 況是老人之疾 愼于吐痢 尤宜用食以治之 是以善治病者 不如善愼疾 善治藥者 不如善治食 凡老人有患 宜先食治 食治未愈 然後命藥 貴不傷其臟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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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은 그렇지 않다. 비록 인삼이나 황기라 할지라도 
약성이 치우쳐 있는데 하물며 공격하는 약이야 더 말할 나
위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볼 때 노인양생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적
극적인 치료의 측면에서도 食治는 충분히 고려되고 시행되
어야 할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3. 조선 시대 주요 의서들 속의 노인 식치

食治의 전통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고려시대부터 어선을 담당한 상식국에는 식의라는 관직이 있
어 왕의 음식과 건강을 관리하였고 이는 조선 건국 후에도 이
어져 태조 실록에 따르면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서 사선서에 정9품의 식의 2명 두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조선시대에 食治를 중시했던 기록은 여러 의서를 통해서
도 확인 되는데 조선전기의 󰡔鄕藥集成方󰡕이나 󰡔醫方類聚󰡕 
등을 보면 모두 중국의 食治의서인 󰡔食醫心鑑󰡕, 󰡔食醫心經󰡕, 
노인양생서적인 󰡔養老奉親書󰡕 등을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食醫나 食治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鄕藥集成方󰡕은 세종대(1433년)에 만들어진 관찬 의서로
써 향촌사회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
문에 전문 의학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하기 편리
하도록15) 구성되어 있다. 󰡔鄕藥集成方󰡕의 편찬방식은 본문
에는 각종 질병을 나열하고 글 앞에 여러 의서 즉 󰡔太平聖
惠方󰡕, 󰡔直指方󰡕, 󰡔聖濟總錄󰡕, 󰡔醫方集成󰡕, 󰡔婦人良方󰡕에서 
인용 된 ‘론(論)’을 쓰고 다음에는 출전과 함께 治療法을 서
술하고 있는데 약물로 하는 치료와 함께 食治 처방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鄕藥集成方󰡕에서는 “병을 치료할 때 약효가 
충분히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병 치료에서 음식과 
섭생을 잘하는 일이 약효의 절반 이상이다. 때문에 환자는 
될수록 음식과 섭생을 잘해야 장수 할 수 있으니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는 일이 아닌 것이다”16)라고 식치의 중
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노인에 관한 문을 따로 책정하
지는 않았지만 각 병증 에 주로 󰡔養老奉親書󰡕와 󰡔食醫心鑑󰡕
에서 인용된 노인을 위한 처방을 다수 수록하고 있어 거의 
전 문에 걸쳐 노인의 食治 처방이 나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로 살펴보자면 풍문의 老人中風에 ‘煩熱言語澁悶手
足熱’이 있으면 烏雌鷄, ‘邪毒臟腑壅塞手足緩弱’하면 대두황
권에 마늘을 넣어 끓여 먹거나, 노인이 ‘脚氣煩熱脚腫入膝滿
悶’에 돼지 간을, ‘脚浮腫脹滿不下食心悶’에 돼지 위를 먹는
다던지, ‘脚氣毒衝心身面浮腫氣急’에 곰고기, 노인이 ‘煩渴口

乾骨節疼’이 있으면 枸杞飮, 노인의 ‘赤白痢刺痛不多食痿瘦’ 
하면 붕어죽을 먹는 등 다양한 종류와 방식의 食治 처방이 
증상에 따라 자세히 나누어 소개되고 있다. 또한 補遺에 神
仙方序, 神仙諸方, 神仙去三尸九蟲法 등을 수록하여 오래 사
는 법, 늙지 않는 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동시대의 관찬의서인 󰡔醫方類聚󰡕는 특히 食治에 주의하
였는데 󰡔醫方類聚󰡕의 飮食論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은 총론
의 ｢食治養老書｣이다. “병을 잘 치료하는 것은 병을 잘 예
방하는 것만 못하고 약으로 잘 치료하는 것은 음식으로 치
료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까닭에 󰡔食醫心鏡󰡕, 
󰡔食料本草󰡕 등의 食治에 관한 제가들의 학설과 󰡔太平聖惠
方󰡕의 食治 제법들을 모아 養老食治方을 구성한다고 하였
다. 또한 “병을 치료함에 우선 식료로써 하고 낫지 않으면 
약을 쓴다17)”라고 해서 적극적인 食治를 강조하였다. 방대
한 정보의 양만큼이나 食治에 대한 내용도 풍부한데, 각 병
문의 하부 단위에 食治조항을 따로 설치하거나 혹은 그렇
지 않은 경우라도 인용의서 하단에 食治처방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식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병문의 하
부단위에 食治 조항을 둔 경우만도 39편이며 인용서 하단
에 인용된 食治 처방은 매우 많아 거의 전문에 걸쳐 食治 
처방이 나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형으로도 
죽, 고, 술, 차 등 뿐 아니라 밥, 떡, 수제비, 만두, 동물의 
내장 안에 약재를 넣고 찌는 찜 형태 등 다양한 음식제형 
및 신체의 일부를 담그거나 적시게 하는 경우, 몸에 붙이거
나 입에 물고 있게 하는 등의 방식들도 소개되어 있다. 또
한 養性門을 두어 양생법의 정의, 養生歌訣, 服食法, 煉丹術 
등의 내용을 서술하고, 藥酒, 丹藥, 辟穀方 등 양생을 위한 
여러 가지 처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鄕藥集成方󰡕
의 補遺편의 맥을 이은 것이나 내용면에서는 보다 발전되
고 다양화된 모습이다. 또한 금기조항에서는 음식금기에 대
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음식의 가공과 보관상의 
금기부터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오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음식을 먹고 난 후 의 금기 등 식생활과 관련되 
다양한 주의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食治의 전통은 세조대에 이르러 기존의 의서에서 
食治 처방만을 초록하여 활용하기 편리한 의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醫方類聚󰡕편찬에 주요인물로 참여했던 전순의가 
15) 강연석 󰡔鄕藥集成方󰡕의 본초분석을 통한 조선시대 향약의학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6) 󰡔鄕藥集成方󰡕 제76, ｢指南總論｣‘論服藥法’ “是以療病用藥力爲首 若在食治將息得力 大半於藥 所以病者 務在將息攝養之至 可以長生 豈止愈病而已”
17) 󰡔醫方類聚󰡕 권102 ｢脾胃門｣ “凡欲治病 且以食療 不愈 然後用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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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한 󰡔食療纂要󰡕이다. 전순의는 󰡔食療纂要󰡕의 서문에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식이 으뜸이고 약이가 다음이
다” “고인이 처방을 내리는데 먼저 식료를 우선으로 사용하
였고 식료로 낫지 않으면 약으로 치료한다 하였으니 음식
의 효능이 약의 절반이 넘는 것이다”18)라고 하여 食治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5문으로 되어 있는 󰡔食療纂要󰡕는 비
교적 간략한 책이나 그 처방들이 대부분 󰡔鄕藥集成方󰡕이나 
󰡔醫方類聚󰡕와 상당부분 일치하며 두 책의 중요한 식치 처
방을 수록하고 있어 앞서 두 책의 맥을 잇는 중요한 식치 
서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적극 활용하여 수록하고 있어 우리의 땅에서 나

는 재료로 우리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향약중심적 의학관
의 맥을 잇는 책이기도 하다. 사실 󰡔食療纂要󰡕 내에는 노인
이라 명시된 처방은 고작 2문에 불과 하다. 그러나 원류를 
살펴 볼때 노인을 위한 처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중국 송나라 때 양생서인 壽親養老書의 문장
에서 노인이란 단어를 빼고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은 󰡔食療纂要󰡕 중 노인을 위
한 食治 처방을 알아보기 위해 󰡔壽親養老書󰡕와 내용이 겹
쳐지는 문을 찾고 󰡔醫方類聚󰡕와 󰡔鄕藥集成方󰡕의 기록 방식
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食療纂要 壽親養老書 鄕藥集成方 醫方類聚
諸風 治老人中風口目瞤動煩悶不安 牛蒡根 수제비 相同 相同 相同
咳嗽喘 治上氣咳嗽胸膈滿悶氣喘 桃仁粥 老人上氣咳嗽胸膈滿悶氣喘 治上氣咳嗽胸膈防滿氣喘 治上氣咳嗽胸膈妨痛氣喘

脾胃

治脾胃氣冷不能下食虛弱無力 붕어숙회 老人脾胃氣弱 食飮不下 虛劣羸瘦 及 氣力衰微行履不得 食療纂要 相同 食療纂要 相同
治脾胃氣弱不多下食 猪肚찜 老人脾胃氣弱不多下食 多困無力 食療纂要 相同

治脾胃氣弱 黃雌鷄찜 老人脾胃氣冷 腸數痢 脾胃氣虛 腸滑下痢
治脾胃虗弱嘔吐不下食漸加羸瘦 粟米粥 老人脾胃氣虗弱嘔吐不下食漸加羸瘦 壽親養老書 相同

治脾胃氣弱不多食痿瘦 黃雌鷄만두 老人脾胃氣弱不多食痿瘦 壽親養老書 相同 壽親養老書 相同
反胃吐酸水 人蔘粥 相同 相同

안목
肝蔵虛弱遠視無力 猪肝羹 老人肝蔵虛弱遠視無力補肝 壽親養老書 相同

靑羊肝 相同 相同
肝蔵風虗眼暗 烏雞肝粥 肝蔵風虗眼暗 壽親養老書 相同

主補中明目利小便 蔓菁子粥 老人補中明目利小便 食療纂要 相同 食療纂要 相同
益耳目補中强志 蓮實粥 老人益耳目補中强志 壽親養老書 相同 食療纂要 相同

이롱비색
腎氣虗損耳聾 鹿腎粥 老人腎氣虗損耳聾 食療纂要 相同 壽親養老書 相同
五蔵氣壅耳聾 白鵝膏粥 老人五蔵氣壅耳聾 食療纂要 相同 食療纂要 相同
耳聾久不差 烏雞脂粥 老人耳聾久不差 食療纂要 相同 食療纂要 相同

제허
病後虛勞 牛乳 老人益氣
主補虛勞 油麵餺飥 老人補虛勞 壽親養老書 相同

治蔵府虛損羸瘦陽氣乏弱 雀児粥 老人蔵府虛損羸瘦陽氣乏弱 食療纂要 相同
제리 脾胃氣虛腸滑下痢 黃雌鷄 老人 脾胃氣冷腸數痢 食療纂要 相同
소변불통

補中 明目利小便 蔓菁子粥 老人補中 明目利小便
老人淋 小便秘澁 煩熱燥痛 四肢寒慄 葵菜羹 相同 相同 相同

표 1. 壽親養老書 처방과 일치하는 󰡔食療纂要󰡕 처방

이상에서 볼때 󰡔食療纂要󰡕의 많은 조문이 충분히 노인의 
질환에 응용 될 수 있다고 본다.18)

조선 중기 食治전통을 이은 저서로는 󰡔醫林撮要󰡕와 󰡔東
醫寶鑑󰡕을 들 수 있다. 이 두 저서는 전대의 의서에서 食治
를 기술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전대의 
의서에서 한 병증문아래 질병양상이 기록되고 食治와 藥治
가 혼재된 형태였다면 조선 선조대 양예수에 의해 저술된 󰡔醫
林撮要󰡕에서는 120문의 치료항목을 두고 그 아래 증상과 

치방을 논한 것은 전대의 의서와 같으나 치료법에 있어 藥
治가 중심을 이루고 食治법은 각 문에 食治 食忌라는 조항
을 두어 食治 재료들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바뀌어 있다. 이
것은 이전 시기의 의서들이 단순이 재료를 나열할 뿐만 아
니라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야 하는 지를 상술했던 것에 비
해 매우 소략된 것이다. 또한 食治가 언급된 항목도 대폭 

18) 󰡔食療纂要⋅序󰡕 “人之處世 飮食爲上 藥餌次之” “古人立方先用食療 食療不愈然後藥治 且云將食得力大半於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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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었는데 전대의 의서 󰡔鄕藥集成方󰡕이나 󰡔醫方類聚󰡕의 경
우 전문에 걸쳐 食治의 처방이 수록된 것에 비해 󰡔醫林撮
要󰡕의 경우는 전체 120문중 단지 16문에서만 食治와 食忌
라는 조항을 두어 食治법을 언급하고 있다. 1권의 中風과 
傷寒문, 2권의 內傷과 腫脹문, 3권의 噎膈문, 4권의 咳嗽와 
痢疾문, 5권의 虛損문, 6권의 三消문, 7권의 口舌病문, 8권
의 喉痺문과 淋閉문, 9권의 癰疽문, 10권의 胎前문, 11권의 
小兒문, 12권의 痘瘡문 등이 그것이다. 

조선 광해군대의 의서인 󰡔東醫寶鑑󰡕 또한 食治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醫林撮要󰡕와 비슷한 형식이나 내용면에
서는 좀 더 풍부한 형태가 된다. 거의 전문에 걸쳐 각 병증
마다 단방 조문을 말미에 두어 그 질환에 상용되는 약재와 
식재료들을 함께 나열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藥治가 주를 이루고 있다. 󰡔東醫寶鑑󰡕이 편찬되었던 
17세기 초반은 성리학적 규범이 보다 내면화 되어가는 시
기로 이전에 비해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는 경향은 의학에
도 영향을 주어 食治보다는 治心의 양생법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며19) 또한 이는 전대의 󰡔鄕藥集成方󰡕을 편찬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향약에 대한 정보와 󰡔醫方類聚󰡕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의학정보지식의 축척이 집약되
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약재들을 그전 시기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
도 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약재를 이용하여 치료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재를 구하지 못하여 음식
으로 대치하여 치료하는 방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생산력의 향상과 의학 지식의 축적은 
의학을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체계화 시키게 되고 이러
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食治에 대한 비중은 간략화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東醫寶鑑󰡕이 食治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한 것은 아니었다. ｢內傷｣문 ‘水穀之養命之本’에서 “천
지간에 사람은 오곡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 할수 있다. 오
곡은 땅의 중화한 기운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 맛은 담
백하면서 다고 성질은 평순하여 몸을 잘 보하며 배설도 잘 
시켜서 오래 먹어도 싫증이 나지 않으니 사람에게 크게 이
로운 것이다. 그러나 약은 그렇지 않다. 비록 인삼이나 황
기라 할지라도 약성이 치우쳐 있는데 하물며 공격하는 약
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속담에 사람
에게는 생명의 근본이 따로 없고 음식물이 생명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는데 대개 비위는 토에 속할 뿐 아니라 주로 

음식물을 받아들이므로 사람에게 근본이 된다”라고 하여 음
식의 중요성과 음식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비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0) 또 ｢用藥｣문의 ‘勿傷胃氣’ 에서는 “공격하는 
성질이 있는 약은 병이 있을때 쓰면 병이 받게 되지만 병기
가 경할 때 쓰면 약기운이 세기 때문에 위기를 상하게 된다. 
위기는 맑고 순수한 잘 조화된 기운인데 이 기운은 오직 곡
식, 고기, 채소, 과일, 맹충에 의해 유지되고 보충된다”21)고 
하였다. 그전의 서적들이 구체적인 食治방식을 각 병증 조문
의 치료 처방과 함께 기록하거나 食治조문을 따로 둔것에 
비해 󰡔東醫寶鑑󰡕은 주로 치료의 원칙을 상술하고 구체적인 
방식들은 단방속에 약재와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노인의 식
치 방법에 관해서 달라진 방식을 취하는데 조선전기의 의서
에서 주로 각 개별 병증의 문 아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노
인의 질환을 명시하고, 불로장생법 성격의 양생편을 둔 것에 
비하여 노인의 편을 새로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東醫寶
鑑󰡕에서는 身形 편의 부록 형식으로 養老라는 문을 덧붙이
고 있는데 여기에서 老人血衰, 老人治病, 老人補養의 세 조
문을 두어 노인의 생․병리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다.

정조때 강명길에 의해 편찬된 󰡔濟衆新編󰡕은 󰡔東醫寶鑑󰡕
을 底本으로 한 책으로 발문의 범례에서 ‘고방의론이 비록 
많으나 증론이 잡다하고 번민하여 후학들이 그 요결을 알
지 못하니 제방들을 널리 취해 번민한 것은 삭제하고 요점
만을 취하며...세속에서 가히 사용할 수 있는 처방들 또한 
수록한다’22)라는 설명처럼 󰡔東醫寶鑑󰡕의 내용을 널리 참고
는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을 중심으로 간략
화 시킨 서적이다. 󰡔東醫寶鑑󰡕의 105개의 항목중 39개의 
항목을 삭제하고 66개의 항목을 수용하였으며 여기에 새로
히 4개의 항목을 추구 하여 총 70개의 항목을 두었는데 새
로이 첨가된 항목 중 하나가 養老 편이다. 앞서 󰡔東醫寶鑑󰡕
에서는 養老가 身形편의 부록형태로 나온 반해 󰡔濟衆新編󰡕
은 범례에서 ‘노인의 질환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증보한다’23)라고 그 의의를 설명하면서 소아문 과 
약성가 사이에 養老라는 문을 별도로 두어 노인의 치료법
19) 김호. ｢조선의 食治전통과 왕실의 食治음식｣. 조선시대사학보. 2008; 45권:p148-p150
20) 󰡔東醫寶鑑⋅內傷󰡕 ‘水穀爲養命之本’ “天地間 養人性命者 惟五穀耳. 備土之德 得氣之中和 故其味淡甘 而性和平 大補而滲泄 乃可久食而無厭 是大有功於人者 在藥則不然 雖參嗜 性亦偏况 攻擊者乎(丹心)” “諺有之曰 人無根本 水食爲命 盖脾胃屬土 主納水穀 人之根本也(丹心)”
21) 󰡔東醫寶鑑⋅用藥󰡕 ‘勿傷胃氣’ 凡攻擊之藥 有病則病受之 病邪輕 藥力重 則胃氣受傷. 夫胃氣者 淸純沖和之氣 惟與穀肉菜果 相宜 藥石 皆偏勝之氣 雖蔘芪 性亦偏 況攻擊之藥乎(東垣).
22) 󰡔濟衆新編󰡕 “古方雖多症論浩繁後學莫知要領今廣取諸方刪繁取要證 .....俗方之可用者亦爲取錄”
23) 󰡔濟衆新編󰡕 “老人之病異於少壯故別爲增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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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 目 處方
身形 老人治病

服人乳法 [寶鑑]無病婦人乳汁二盞好淸酒半盞入銀器或石器內 同滾頗服每日五更時一服○一方加生梨汁數匙名接命膏
內局牛乳粥 [寶鑑]牛乳汁一升入粳米細心少許煮粥令熟常服最宜老人○[內局]牛乳盛於鍋內定其多少之限而量入

淸水煎熬到限始入細米心令熟後入鹽水少許調味以出名駝酪粥

양로 노인보양

蘇荏粥 蘇子水沈去浮者淨洗乾炒眞荏子右不拘多少等分同搗爛和水濾汁粳米末少許同煮作粥調薑汁淸蜜食之
能治老人大便乾燥或咳嗽氣虛風祕血祕便甚艱澁○咳嗽喘息加杏仁 

三仙粥 梅松子去皮桃仁泡去皮尖各一合郁李仁泡去皮一錢右同搗爛和水濾取汁入碎粳米少許煮粥空心服之治
老人忽然頭痛腹痛惡心不食正是風祕臟腑壅滯氣聚胸中腹脹惡心不欲食上至於巓則頭痛神不淸

橘杏丸 治老人虛人氣祕風祕服之則大便自無澁滯兼能最治咳嗽橘皮去白杏仁去皮尖萊菔子各等分右末蜜丸如
梧子米飮下七十丸此治晝便難若夜便難去杏仁用桃仁

蓮葱飮 治老人虛人大便祕澁大葱白連根三莖蓮根五錢新水一盞煎之葱爛熟去葱蓮入阿膠珠二錢攪令熔化空心
服忌和蜜服 

蓮子粥
主止渴止痢益神安心強志益氣聰耳明目補臟腑養氣力潤皮膚肥五臟補虛羸治水氣除百疾令人喜蓮肉去
心皮六兩芡仁炒四兩白茯苓水飛三兩右末和匀每一兩海松子細屑五錢水一升同和入米泔心或碎米心煮
成粥和蜜少許長服極佳

杏桃粥 通經脈潤血脈令肥健止咳嗽聰耳目杏仁泡去皮尖水沈去毒胡桃肉去皮右不拘多少等分搗磨作屑和水下
篩取汁煮入粳米粉少許作粥調淸蜜任食之入夏後禁用

蘇杏粥 
主調中下氣利大小便潤心肺消痰氣益五臟治上氣咳逆咳嗽喘急霍亂反胃寧肺氣行風氣滑腸胃通血脈潤
肌膚蘇子水浸去浮者淨洗炒眞荏子有熱則生用有寒則炒用杏仁炮去皮尖水浸去毒右各等分以水細磨下
篩取汁煮入末泔心成粥和蜜用

榛子粥 主益氣力寬腸胃不食不飢開胃健行平脾胃長肌肉溫中止痢 壯氣除煩榛子水沈去皮不拘多少用水磨濾
取汁煮沸以粳米 作泔量入成粥和蜜服長服甚佳

山査粥 主消食積化宿滯行結氣療痢疾健胃開膈消痰塊血塊治魚肉滯山査肉去核細末一兩桂皮細末一錢長流水
一升同和煮沸糯米粉量入作粥和蜜用

栗子粥 益氣厚腸胃治一切風頭風旋手戰筋惕內瞤惡心厭食氣虛嘈雜風痺麻木不仁偏枯黃栗細末不拘多少和水
煮入碎米心或米泔心作粥和蜜服

木果粥 強筋骨治足膝無力霍亂轉筋木果細末一兩和水煮入粟米泔或粳米泔作粥調薑汁淸蜜用之
紅杮粥 潤心肺止消渴療肺痿淸心熱開胃氣解酒熱安胃熱止口乾治吐血補元氣紅杮不拘多少下篩取汁和糯末泔

煮成粥任食之和蜜尤好或和粘末粉成泥作粳團餠可以補中益氣
白杮粥 溫補厚腸胃健脾胃消宿食去面䵟除宿血潤聲喉乾杮不拘多少水浸下篩取汁和糯米泔煮成粥任食之和蜜

用亦好或和粘末粉作餠粳團可以堅大便或和木麥粉作雲頭餠可以實腸胃益氣力

표 2. 증보된 󰡔濟衆新編󰡕의 식치방

을 따로이 설명하고 있다. 세목차의 경우는 󰡔東醫寶鑑󰡕이 
老人血衰, 老人治病, 老人補養의 세목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濟衆新編󰡕의 경우는 養老편에 老人血衰와 老人補養의 두 
세목을 두었고 老人治病문은 그대로 身形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老人血衰의 내용은 󰡔東醫寶鑑󰡕과 濟衆新
編이 모두 똑같이 노화의 원인을 精血이 모두 마르는 것에 
두고 있으며 이어 노인의 七竅反常병에 대해 자세히 소개
하고 있다. 濟衆新編의 老人補養문은 먼저 󰡔東醫寶鑑󰡕의 老
人治病문의 맨 앞에서 언급되었던 ‘年老之人 雖有外感 切忌
苦寒藥 及大汗吐下’를 끌어와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치료
법에서는 󰡔東醫寶鑑󰡕이 ‘宜以平和之藥 調治’라고만 쓴것에 
비해 󰡔濟衆新編󰡕에서는 ’宜以五穀五菜五果禽獸鱗介與平和之
藥 調治‘라고 부연 설명하여 五穀, 五菜, 五果, 禽獸, 鱗介 
등 食治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다. 뒤이어 
󰡔東醫寶鑑󰡕의 老人補養문에서 ‘若一向憊乏之人 則當加溫補 
調停饘粥以爲養 宜補中益氣湯 異功散方並見內傷部 衛生湯 

固眞飮子方並見虛勞 却病延壽湯 增損白朮散 且於養性延年
之藥 皆可選用 又人乳 牛乳 常服 最佳’라고 되어 있는 것 
중 앞부분인 ‘若一向憊乏之人 則當加溫補 調停饘粥以爲養’
만을 인용하고 있으며 뒤의 약물처방 부분만은 나누어 身
形편의 老人治病문에 실고 이어 ‘노인 치병의 법은 기혈을 
보양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처방에서 또한 󰡔東醫寶鑑󰡕이 老人補養문에 이어 却病延
壽湯, 增損白朮散, 服人乳法, 牛乳粥 등 藥治와 食治를 섞어 
전반적인 치료방법을 소개한 것에 비해 濟衆新編에서는 身
形편 老人治病조문에 藥治의 내용들을 모아서 편재하고 양
로 편에서는 蘇荏粥, 三仙粥, 橘杏丸, 蓮葱飮, 蓮子粥, 杏桃
粥, 蘇杏粥, 榛子粥, 山査粥, 栗子粥, 木果粥, 紅柿粥, 白柿
粥, 梨菁飮, 桂粟飮, 薏苡飮, 寧欶糖, 牛骨膏, 雪梨膏, 梨硼
膏, 桂椒錠, 五果茶 등 22종의 다양한 食治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濟衆新編󰡕에서 새로이 추가된 식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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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菁飮 除客熱止心煩消風熱治胸中熱結又能下氣生梨磨取汁二合菁根磨取汁一合同和調淸蜜少許用
桂粟飮 解煩熱止渴止泄實大腸止霍亂粟米一升水浸淨洗炒極熱桂皮去麤皮五錢竝細末同和每一合溫蜜水調下
薏苡飮 治肺痿肺氣吐膿血咳嗽又治風濕痺筋脈攣急乾濕脚氣輕身勝瘴氣老人咳喘薏苡粉二合眞荏子炒蘇子炒

各一合右蘇子眞荏子用水細磨濾取汁煮入薏苡粉成粥和蜜用或單薏苡作末煮粥亦好久服令人能食 
寧嗽糖 補虛之益氣力潤五臟消痰止嗽治肺氣喘嗽肺痿咳嗽鎭心神百合二兩天門冬一兩桂皮胡椒橘皮各三錢桔

梗二錢右爲末糯米一斗造稀糖同和再熬成軟糖無時隨量服
牛骨膏 補中益氣強筋骨健行步益髓塡精氣力健壯肌膚肥澤益壽延年嫩肥黃犍牛去其肉取其骨用大鼎多灌水煎

至一斗許漉濾貯器待凝去油只取精明者重湯化爲水入鹽少許量宜飮下或和五味食之
雪梨膏 治咽喉瘡痛口瘡膈熱止嗽定喘消痰開胃生梨三箇去皮切片去核胡桃二十一枚碎硼砂一錢五分生薑五錢

右水二升煎半和蜜二合煮數沸頻頻小小飮下
梨硼膏 治天行咳嗽失音咽痛小兒咳喘生梨一箇蔕邊作小孔去穰入硼砂五分淸蜜滿入封其孔先以濕紙裹之次以

黃土泥裹煨待濃熟食之
桂椒錠 補脾開胃消滯溫中治痰喘嗽胸腹冷痛又解酒毒橘皮一兩五錢天門冬一兩桂皮五錢乾薑胡椒各二錢丁香

一錢右細末乾杮百箇去核同和擣爲泥作錠用之
五果茶 (俗方)治老人氣虛外感咳嗽胡桃十箇銀杏十五箇棗七箇生栗留外皮七箇切生薑一塊細切煎服○或加銀

杏或加胡桃九粒和蜜或砂糖尤好○無外氣只咳嗽去生栗加黃栗

이정화의 󰡔濟衆新編의 양로와 약성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는 󰡔濟衆新編󰡕에서 養老의 부분을 독립적으로 끌
어낼수 있었던 원동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조선후기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장수를 갈망하며 노인보양에 마음
을 두게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좀 더 전문적
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일반 성인과 노인을 구별하여 치
료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후
기에 전염병의 창궐이 잠잠해 지게 되는 질병양상의 변화
는 건강과 수명연장의 개념에 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이 두 가지가 정조의 효사상과 맞물려 양로
라는 편이 독립적 항목으로 신설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東
醫寶鑑󰡕이 건강지식을 보편화 시켰다면 濟衆新編은 이를 
바탕으로 인구증가와 생명연장으로 인한 만성병, 노인성질
환에 주목하는 보양의 개념, 민중의료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24)

濟衆新編 노인보양편의 22종 처방은 五果茶 같은 것은 
俗方에 전하는 것을 인용하였으며 그 외의 처방은 강명길
의 경험방을 증보한 것으로 보인다.25) 22개의 처방은 11개
가 죽형태, 음의 형태가 4개, 고(3개), 糖, 茶, 錠의 형태와 
환 등 다양한 방식들이다. 죽으로 먹는 경우 많은 약재를 
넣지 않고 제목의 1-2개 약재에 粳米로 죽을 쑤어 먹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중 꿀을 첨가하여 먹기 좋도록 한 경우
가 대부분이였다. 음의 형태는 죽보다는 묽은 형태로 梨菁
飮의 경우는 배즙에 청근즙을 섞어 끓여 청밀을 첨가해서 
먹는 형태거나 桂粟飮의 경우는 볶은 조 1승에 계피 5전을 
넣고 분말을 만들어 꿀물에 타 먹는 형태를 취한다. 寧嗽糖
같은 경우는 엿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桂椒錠의 경우는 

귤껍질, 천문동, 계피, 건강, 호초, 정향을 갈아서 다량의 곶
감과 함께 빻아서 정과의 형태로 만들어 먹는 것으로 현재
도 전통 한식의 과자류에서 소개되는 음식들이다. 구성약물
의 경우 대부분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재들로 당
재는 계피, 호초, 붕사, 사당 등의 4가지 약물뿐이며 이들 
약재 역시 약재 유통시장의 발달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
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약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
다.26) 󰡔濟衆新編󰡕 食治方 의 가장 큰 특징은 육류의 비중
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2개의 처방중 유일하게 단 1개의 
처방만이 육류인데 소뼈를 고아 만든 牛骨膏가 그것이다. 
그전 시기의 의서에서 다양한 육류처방이 등장했던 것에 
비해 이는 매우 현격히 적은 비율이다. 食治전문서인 󰡔食療
纂要󰡕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관 부문인 咳嗽 喘息문의 9개 
조항중 3개가, 脾胃反胃문의 경우 27개의 처방중 14개, 諸
虛문의 경우 19개의 처방중 우유를 포함하여 18개의 처방
이 육류로 굴, 홍합 등의 어패류, 닭, 참새, 도요새, 메추라
기, 뀡, 오리, 소, 돼지, 노루 등 다양한 종류의 육식류가 처
방에 응용되었다. 이것은 전대의 󰡔醫方類聚󰡕나 후대의 󰡔保
養志󰡕와 같은 의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육류를 응용한 食治方 의 배제는 첫째 실용성이라는 󰡔濟
衆新編󰡕의 편찬 목적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濟
衆新編󰡕은 당장 현실에서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심처
방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24) 이정화. ｢濟衆新編의 양로와 약성가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2권(2호):p101-p102

25) 이정화. ｢濟衆新編의 양로와 약성가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2권(2호):p101

26) 지창영.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강명길의 의학사상｣. 경희대 석
사학위논문, 1998,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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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 백성들이 食治로 다양한 제형의 고기류를 사용하
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쉽게 쓸 수 있는 재료들의 
食治方을 선택함으로써 실용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둘
째로는 실제로 식치 처방에 있어 육류처방보다는 식물류가 
다빈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다. 이는 󰡔鄕藥集成方󰡕 이래
로 백성들이 보다 용이하게 질병치료하게 하려는 애민주의
적 의료정신의 큰 맥을 잇는 것이며 동시에 쓸 수 있는 처
방, 현재 쓰고 있는 처방으로 의서를 만들겠다는 실용주의
적 성격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조선시대 의서에서 살펴본 노인 食治방식은 크
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병증문하에 증상들을 기술하
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食治를 제시한 경우와 반 건강상태
에서 양생, 보양의 목적으로 노인의 食治를 제시한 것이 그
것이다. 초기의 의서들 속에서는 치료위주의 노인食治방식
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의학지식의 축적은 후대에 이르러 藥治와 食治의 개념을 
분화시키고 발전키면서 일반적인 질병치료에 있어서는 藥
治를, 藥治를 보조하는 수단이자 반 건강 상태에서 건강증
진을 위한 목적으로 食治를 행하게 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 소아, 부인, 허약자와 같이 특별히 食治가 필
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해왔으며 이에 대
한 인식이 濟衆新編의 양로편의 증보와 같은 성과를 낳은 
것으로 보여진다.

Ⅲ. 결론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 건강, 질병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노인은 일반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생리적 병
리적 특성을 가지므로 노인에 대한 치료는 일반인들과 다
른 고려가 필요하다. 부드러운 음식을 통해 몸을 조섭하는 
食治는 만성적이고 다발적이며 허실협잡성의 노인 질환에 
좋은 치료방법으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많은 食治의 전통과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다. 적
극적인 치료의 개념으로 식치를 응용하였던 조선초기의 󰡔鄕
藥集成方󰡕과 󰡔醫方類聚󰡕에는 다양한 병증문 아래 증상에 
따른 식치 처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의서들의 
식료처방만을 취합 정리한 식치전문서인 󰡔食療纂要󰡕의 저
술을 가능하게 한 바탕이 되었다. 이후 사회, 경제, 의학적 

지식의 발전은 藥治와 식치를 구분하고 재통합 하는 과정
들을 거치며 식치의 영역을 새롭게 구축하였던 것이다. 조
선 초기 부족한 의료 현실 속에서 자급자족의 의료수단으
로써 식치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였던 것에 비해 후기에 들
어서는 식치의 영역을 새롭게 찾아나갔으며 藥治의 보조수
단으로써 또한 반건강상태의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식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노인
의 생리, 병리적 특성 즉 만성적이고 정기 허약의 상태, 허
실협잡, 중복질환의 혼재라는 점 등은 식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역이며 약물치료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좋은 분
야라고 생각한다. 우리 전통 의서들의 다양한 食治 처방들
을 자세히 살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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